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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   의  : 경실련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T. 02-774-4155

▪ 일   자  :  2016. 7. 11. (월)

▪ 제   목  :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총 2매)

빅데이터 시대의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1. 지난 6월 30일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
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비식별 조치한 후 기업 등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소비자들의 신용정보 역시 빅데이터를 위해 무분별
하게 활용하고픈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
니다.

2. 이러한 모든 정부의 움직임의 기저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소
비자들은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빅데이터 산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만 용인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식별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은 이미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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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정부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
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관련 카드뉴스 시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범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법적 검토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소비자 권리의 현실 :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질의응답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